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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‘24.11.19(화) 배포 즉시 배포 ‘24.11.19(화) 

특허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
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

[보도내용]

’24.11.19.(화) 동아일보「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... “中복제품 먼저 나와

활개” 발동동」 보도에서

“상표심사 지연으로 중국 브랜드 카피 복제품이 나오고 있으며, 심사 처리기간

단축을 위해 상표심사 인력을 늘리고 제도 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”고 지적함

[특허청 입장] 

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, ’21년 이후 상표출원이

급증하면서 심사적체로 인해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. 특허청은 신규

심사관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 자구노력과 함께 상표 조사사업 확대, 제도

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❶특허청은 지난 5년여 동안 총 40여명의 신규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,

’25년에도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심사관 10여명을 확보하여 심사에

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.

❷또한 심사관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해 상표조사분석 사업 예산의 지속

확충, AI를 통한 상표검색 시스템 고도화,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관련

법·제도를 정비하여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의 효율성 제고, 상표심사 절차 및 제도

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
상표디자인심사국

상표심사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남영택 (042-481-5265)

담당자 사무관 김기호 (042-481-3310)

보도설명자료

- 3 -


